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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ir Burnout,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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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irefighter’s traumatic 

experiences and to examin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of how those factors contribute to 

firefighter’s burnout,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erative for firefighters to have mindfulness, which brings mental and emotional 

healing, for their job-satisfaction.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firefight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for two weeks; from October 19thto 

November 3rd, 2017. Out of 180 questionnaires, 170were retrieved. Total number of 160 

questionnaires are empirically examined this study, excluding10bad survey responses.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among 

traumatic experienced firefighters, and a meaningful difference was found from perceived 

intrusiveness, a sub factor to traumatic experiences. Male firefighters showed higher mean 

than that of female firefighters in perceived angle, evasion and intrusiveness. Second,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in firefighter’s 

burnout, but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Female firefighters showed higher mean 

in emotional exhaustion, impersonalization and in decrease in self-achievements. Third, the 

t-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by gender in firefighter’s 

depression and relationships, but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Key Words : Fire-Fighters, Industry-Related Labor Experiences, Job Burnout, Depression, 

Anxiety, Huma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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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산사

태 관련 자연 재해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 의한 재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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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 또한 최근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여러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

해물질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재해발생이 나타나고 

있다[2]. 따라서 재해사건이 발생되면 돌이킬 수 없

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 것

이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3]의 

보고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재해 및 재난 사

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와 구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

산을 보호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덕․박재범[4]의 연

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기 위해 화재 및 구조 그리고 구급 등 각종 재난현

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재해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과 

재해 사고에 대한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고 위험

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응급상황에 반복

적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5]. 또한 예상치 못

한 돌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한

다. 그리고 자신이 재난과 재해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신체적 고통은 이

로 말하기가 힘들다[6].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심각한 외상경험이 문제점

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재해 속에서 소방공무원

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

들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높은 경

각심과 사회안전망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적으로 새로운 소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과 재해

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험을 치

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 행동대

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소

방공무원의 외상경험으로부터 오게 되는 다양한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

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차이 비교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는 심리적 정서치유가 될 수 있는 마음챙김이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화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상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고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

언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이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

고자 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개인 심리적 특성,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서적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질 수 있는 사

회복지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연구는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방공무원

소방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소방의 목

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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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이바지한다.”로 규정하고 있다[7]. 국내의 소

방행정조직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소방체제에서 국

가소방체제와 자치소방체제로 이원적 운영을 하다

가 1992년 1월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

방법 제3조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도로 전환하였으

며, 시·도의 소방본부 전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게 되었

다[8].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9]. 소방공무원의 업무영

역은 소방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화재를 예

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

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10].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

위를 정한 일반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원법」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이 있으며, 이들 법

률은 임용과 신분보장, 복무, 징계 퇴직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을 구조하고 구급 활동

하는 특수 직업이며, 육체적·심리적 손상이나 고통

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하다. 

2.2 외상경험

외상이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생명과 안

녕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Random House[13]에 따르면 외상(trauma)이란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는 공격적 행위

나 폭력에 의해 발생된 신체적 상처나 충격을 의미

하며, 둘째로는 심리적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미국정신

의학회(Ama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불안 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에 대해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사건

으로 외상의 재경험이나 각성의 증가, 회피행동 등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3 직무소진

소진(Burnout)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

되는 정서적, 신체적 탈진이며 소진으로 개인의 장

기화된 감정적 요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14]. 양춘희 외[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직

무의 과부하, 과다한 직무 요구, 직무환경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축적을 통해 나

타나게 되며, 그 결과가 한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

는 지속적이고 결과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는 의견

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소진이란 스트레스 반응의 한 

유형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장기화 되었을 때 발생하

는 증상이다[16]. 그리고 오정학·육풍림[17]의 연구

에서는 직무소진이란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와 좌절이 축적되어 결국 직무수행의 근원들이 

말라버린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Sand & 

Miyazaki[1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특수한 형

태이나,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며, 부정적·긍정적 기

능을 함께 포함하지만 직무소진은 조직 구성원의 스

트레스 대응 능력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소진의 길

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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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또한  Schaufeli & Bakker[19]의 연구에

서는 직무소진은 정신적·육체적 고갈(exhaustion), 

이탈(disengagement)을 의미한다. Cherniss[20]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으로서 업무로부터의 정신적인 물러남을 직무소

진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소진은 번아웃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하며, 최

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증

상이다[16]. 한국재난정보학회[21]의 연구에 따르면 

소진과 관련된 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으로 알려져 

있다. 

2.4 우울

정영심[22]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감정이 슬픔

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

한 기분상태에서부터 지속적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

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

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미국정신질환협회에

서 분류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DSM-IV에 따르면, 

우울은 주요 정서장애의 하나로 지속적인 우울한 기

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 의기소침, 신체적 

고통, 우울, 사소한 일에 대한 과민반응, 취미에 대

한 흥미 감소,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무가치함과 

죄책감, 에너지 저하와 피곤, 불면증, 생각과 집중 

결정능력의 저하, 죽음·자살에 관한 생각과 시도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지

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전은영[23]

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지역사회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의 하나로서 이환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

살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재발

이 흔한 질환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Beck[24]의 연

구에 따른 우울(despression)이란 지각, 인지, 태도, 

판단, 기억, 사고 등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흔한 정서이다. 

그리고 배점모[25]의 연구에서는 우울이란 신체, 기

분 및 사고와 관련된 병으로서 사람이 먹고 잠을 자

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 

그리고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우울 증상은 주의집중의 곤란, 기억력 및 판단력

의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흥미

가 감소하고, 슬픔이나 공허함, 죄책감과 같은 정서

적 증상과 함께 대인관계의 위축 등을 나타낸다[26]. 

이전부터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으

로 주목받아 왔다[27]. 또한 우울 기분이 있는 사람

은 그들의 기분 상태로 인한 의욕과 흥미의 상실, 

입맛 감소, 활동량 감소 등의 우울 증상과 자기 자

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인지왜곡을 갖게 된다[28].

2.5 불안

사전적 의미에서 불안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편하지 아니한 정서적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불안

을 뜻하는 영어 단어 ‘anxiety’가 어원적으로 ‘곤경’, 

‘좁음’, ‘숨가쁨’의 뜻을 지닌 라틴어 명사 

‘angustiae’와 ‘불안하게 하다’, ‘마음을 죄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angere’와 깊은 관련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29].

불안이란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정서적인 감

정 반응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걱정스러우며 조마조마한 감정의 반응

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

는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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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불안이 나타나며 이러한 불안 반응은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30]. 이옥주

[31]의 연구에서는 불안이란 보편적인 심리현상이면

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로, 신경증적 

혼란 상태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

확한 원인 없이 갖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

움, 긴장 등으로 정의되며 특정 수준 이상의 불안은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 하였다.

2.6 대인관계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으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발달을 해나가는 존재

이다[32]. 대인관계와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인간관

계는 서로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조직

과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인관

계는 두 사람 이상의 1대1 관계에 중점을 둔다[33].

대인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야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34],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 지향성으로 소수인,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35]. 김명

화[36]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계속적인 상호 작용

의 복합적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eider[37]

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소수 즉,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개인이 타인

을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지각하는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

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 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Leary[38]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행동적 측

면에 초점을 두고, 대인행동을 상징적이거나 윤리적

이며, 명백하고 의식적인 것과 관련된 타인과의 행동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39].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

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수집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름간 조사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소방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총 180부를 배포하여 170부를 회수하였

으며, 10부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0부를 이용

하여 실증검증 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

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해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외상경험이 직무소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배은경 외[40]의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으며, 회복탄력성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관련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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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삼[41]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격

무에 시달리는 외근형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선현장

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경험과 우울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박경[42]의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반추 양식

과 외상후 성장,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적 사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반추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영 

외[43]의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 사건 유형과 PTSD 증상, 우울

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 유형 중 단순외상보다는 

복합외상 경험이 PTSD 증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덕·박재범[4]의 연구에서는 소

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우울,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을 알아보고, 우울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경험과 불안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송은영·하은혜[4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외상적 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고가 대인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로 나

타났다. 강민지·김광웅[45]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의 중재 효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

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 외상경험에 의해 유발되거나 유지되는 

청소년의 사회불안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유나[4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

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 정서적외상경험이 많수록 대학생

의 불안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외상경험과 대

인관계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정·장희순[47]의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외상의 유형에 따라 초

기부적응도식 및 대인관계문제에 차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 경험의 유형에 따라 초기부적응도식

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향·조영아[4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검증하였

다. 연구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경·정남

운[4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체계손상이 매

개하는지 실증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간 외상경

험은 자기체계손상과 대인 관계문제와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외상경험, 

직무소진,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158명에 대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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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3 96.8

여 5 3.2

교육수준

고졸 33 20.9

전문대졸 48 30.4

대학교졸 76 48.1

대학원 졸업 1 0.6

결혼여부
미혼 35 22.2

기혼 123 77.8

근무경력

2년 미만 12 7.6

2-5년 17 10.8

6-10년 27 17.1

11-15년 32 20.3

15년 이상 70 44.3

근무처

행정 37 23.4

화재진압 67 42.4

구조대 14 8.9

구급대 26 16.5

상황실 2 1.3

운전 12 7.6

지위

소방령 3 1.9

소방경 9 5.7

소방위 45 28.5

소방장 43 27.2

소방교 32 20.3

소방사 26 16.5

근무형태

격일제 10 6.3

일근 40 25.3

교대 108 68.4

계 158 100.0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53명(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명(3.2%)이었다. 교

육수준은 대학교졸이 76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48명(30.4%), 고졸 33명(20.9%), 대학원 졸

업 1명(0.6%)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23명

(7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35명

(22.2%)이었다.

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이 7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 32명(20.3%), 6-10년 27명(17.1%), 

2-5년 17명(10.8%), 2년 미만이 12명(7.6%) 순이었

다. 근무처는 화재진압이 67명(42.4%)으로 가장 많

았고, 행정이 37명(23.4%), 구급대가 26명(16.5%), 구

조대가 14명(8.9%), 운전이 12명(7.6%), 상황실이 2

명(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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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지각된 과각

남 153 1.2505 .25300
1.529

　

1.320

/

.189

여 5 1.1000 .14907

합계 158 1.2458 .25146

지각된 회피

남 153 1.2471 .24790
3.195

　

.421

/

.674

여 5 1.2000 .14142

합계 158 1.2456 .24510

지각된 침습

남 153 1.4915 .35540

2.235

2.322

/

.022*

여 5 1.1200 .17889

합계 158 1.4797 .35687

<표 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p<.05, **p<.01, ***p<.001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정서고갈

남 153 2.3556 1.03345

.151

-.682

/

.496

여 5 2.6800 1.46014

합계 158 2.3658 1.04478

비인격화

남 153 1.9444 .91102

.065

-1.333

/

.184

여 5 2.5000 1.11803

합계 158 1.9620 .91918

자아성취감 감소

남 153 3.4809 .85145

1.264

-.831

/

.407

여 5 3.8000 .54022

합계 158 3.4910 .84407

<표 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p<.05, **p<.01, ***p<.001

지위는 소방위 45명(28.5%), 소방장 43명(27.2%), 

소방교 32명(20.3%), 소방사 26명(16.5%), 소방경 9

명(5.7%), 소방령 3명(1.9%)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교대가 10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일근이 40명

(25.3%), 격일제가 10명(6.3%) 순으로 나타났다.

4.1.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지각된 침습(t=2.32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 과각, 지각된 회피, 지각된 침습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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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T/P

우울

남 153 1.8770 .79706

4.224

-.753

/

.492

여 5 2.3625 1.43369

합계 158 1.8924 .82140

불안

남 153 2.8775 .35150

0.235

.249

/

.804

여 5 2.8375 .41127

합계 158 2.8762 .35211

대인관계

남 153 3.8824 .78966

.001

-.049

/

.961

여 5 3.9000 .81562

합계 158 3.8829 .78782

<표 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p<.05, **p<.01, ***p<.001

서 남성의 소방공무원 외상경험이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확

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1.3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소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감소 전체에서 여성의 

소방공무원 직무소진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

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확

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4.1.4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우울, 불안, 대인관계 

차이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대인관계 전체에서 남성의 소방공

무원 증상진단, 대인관계가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

을 보였고, 불안 전체에서는 여성의 소방공무원 상

태불안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Ⅴ.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직무소진 우울, 불안 그

리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

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위 연구모형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소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외상경

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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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을 배포하

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 시

사점은최근까지 진행된 소방공무원의 연구들은 소

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외상 경

험을 치유할 수 있는 인과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

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을 통해 회복탄력

성, 행동대처, 해리, 증상에 관련 외상경험을 사회복

지상담학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수들 간의 관계

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만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모델은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예측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소방공무

원이 정서적으로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상담

학적 접근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음챙김

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화와 

측정도구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연구의 표본이 일

반화가 가능할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

제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t검정(차이검정)을 실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샘플이 차이가 있다. 이는 남

자는 153개 이고 여자는 5개뿐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제약이 있다. 셋째, 성별에 차이본다

는 직급(근무연수) 또는 근무처를 2 집단으로 구분

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

무연수에 영향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감정에 대한 

다각도적인 설문 문항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소방공무원도 직무마다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대상을 선정한 후 다양한 직무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t검정(차이검정)을 실시를 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균형있게 설문을 받아서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 셋째, 외상경험, 우울, 불안, 대인관계는 

근무처와 근무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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